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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음주 운전 사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149%, 사실상 만취 상태 …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적용 적극 검토해야

이달희 의원,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고에 민주당 입 닫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금) 경찰청 국정감사에

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경찰의 늦장 소환 조

사에 대해 지적하며,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가 음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달희 의원은 먼저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

며,“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

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문다혜씨는 지인과 함께 세 차례나 자리를 옮기며 7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0.149%)가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며 

사고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문다혜씨는 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와 다른 

차량을 혼동하면서 남의 차 문을 여는 모습,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경을 

뿌리치는 모습 등 만취 상태가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

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통상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인 경우라면 만취 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며, “당시 문다혜씨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

전치상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

들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

다”며 밝히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

다”며,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되어 조사를 앞두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 씨도 전주지점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

며,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며 지낼 시기에 치사상죄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말이냐”고 강하게 질타했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

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내 사이트에는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문재인 대통령 탈당 요구 글

이 쇄도하고 있다. ♧


